<구문연습>
-는다고/ㄴ다고/다고/라고
1. 의미
다른 사람의 말이나 속담, 사자성어 등을 인용해서 말할 때 쓴다. 동작동사 뒤에는 '-는다고', 상태동사 뒤에는 '-다고', 명사 뒤에는'이라고' 또는 '라고'로 쓰인다.

▶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말조심해야 해요.
▶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.
▶소문만복래라고 웃으면서 살면 좋지요.

2. 구문연습
 ※다음은 한국 속담입니다. 속담의 설명으로 맞는 것과 연결하십시오.
 (
가는 날이 장날이다
.
)                        (
윗사람이 행동을 잘 해야 아랫사람도 잘 한다
.
)

 (
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
.
)                        (
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갔는데 그날 그 일을 할 수 없었다
.
)

 (
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
.
)                        (
소문이 아주 빠르게 퍼진다
.
)
      
※다음 대화에 알맞은 속담을 쓰십시오.
1) 가: 어제 놀이공원 가신다고 했지요? 재미있게 지내셨어요.

나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-는다고/ㄴ다고/다고/라고) 
어제 갔더니 쉬는 날이잖아요.

2) 가: 옆 집 아이의 아빠가 상스러운 말을 자주 사용하더니 그 아들도 그러는군요.

   나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-는다고/ㄴ다고/다고/라고)
      어른이 행동을 바르게 해야 아이들도 제대로 하지요.

3) 가: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에게만 했는데 벌써 여러 사람이 알고 있던데요. 그래서 제 입장이 좀 곤란해졌어요.

   나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-는다고/ㄴ다고/다고/라고)
      항상 말을 조심해야지요. 말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아주 빠르거든요.
